
담마빠다(법구경)



그는 나를 욕하고 때렸다.
그는 나를 이기고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런 생각을 품는 사람에게
원한은 가셔지지 않는다.(3)


그는 나를 욕하고 때렸다.
그는 나를 이기고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런 생각을 품지 않을 때
마침내 원한은 가셔진다.(4)


원한을 원한으로 갚을 때
원한은 결코 가셔지지 않는다.
원한은 자애에 의해서만 가셔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5)


기분 좋은 대상에서 쾌락을 구하고
감각기관을 절제하지 않고
무절제하게 먹고, 게으르고, 열성도 없는 사람은
바람이 연약한 나무를 넘어 뜨리듯
악마가 쉽게 그를 넘어뜨린다.(7)


번뇌의 더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면서도 가사를 입는다면
그는 가사 입을 자격이 없다.(9)


모든 번뇌의 더러움을 쓸어버리고
계행이 확고하고 자신을 절제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면
그는 가사를 입을 자격이 있다.(10)


진실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하고 
진실을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잘못된 견해 때문에
결코 진실에 도달하지 못한다.(11)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 아니라고 하고
진실을 진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바른 견해로 인하여
진실에 도달한다.(12)


허술하게 이은 지붕에 비가 새듯이
수행하지 않은 마음에는 욕망이 스며든다.
잘 이은 지붕에 비가 새지 않듯이
수행이 잘 된 마음에는 욕망이 스며들지 않는다.(13, 14)


경전을 아무리 많이 외울지라도
그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은
남의 소만 세고 있는 목동과 같아
깨달음의 대열에 들어갈 수 없다.(19)


경전을 조금밖에 외우지 못하더라도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사람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번뇌에서 벗어니 현세와 내세의 집착을 끊아
깨달음의 대열에 들어간다.(20)


아름다운 빛깔의 사랑스런 꽃도 향기 없는 꽃이 있듯이
말은 그럴싸해도 실천이 없으면 쓸모없는 말이 된다.
매력적인 빛깔의 사랑스런 꽃이 감미로운 향기가 있듯이
말처럼 실천하는 사람의 말은 결실이 풍부한 말이 된다.(51, 52)


자기보다 훌륭하거나 비슷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였거든
굳건히 혼자서 길을 갈 것이지 어리석은 자와 벗하지 말라.(61)


‘내 아들인데, 내 재산인데’하면서 어리석은 자는 괴로워한다.
참으로 그 자신도 그의 소유가 아닌데
어찌 아들이나 재산이 그의 소유이겠는가.(62)

어리석은 자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면
그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
어리석은 자가 자신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그는 정말로 어리석은 자다.(63)


단단한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과 비방에 흔들리지 않는다.(81)


잘 길들인 말처럼 감각기관을 절제하고
교만을 부수고 번뇌에서 벗어난
흔들림 없는 사람은 신들도 어여삐 여긴다.(94)


잘 수련된 조화로운 사람은
땅처럼 확고하며 남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는 인드라의 기둥처럼 견고하고
흙탕없는 호수처럼 맑고 깨끗하다. 
이런 사람에게 더 이상 윤회는 없다.(95)


진리를 깨달아 온전히 해탈한 사람은
마음이 차분하고, 말이 차분하고, 행동이 차분하다.
그는 온전히 평화롭고 온전히 행복하다.(96)


천 마디의 공허한 말보다
들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의미 있는 한 마디 말이 훨씬 더 낫다.(100)


바록 전쟁터에서 백만 대군을 정복한다 해도
그러나 자신을 정복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승리자이다.(109)


어른을 항상 공경하는 사람에게 
장수와 아름다움과 행복과 강건함의 
네 가지 축복이 늘어난다.(109)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바르지 않게 백년을 사는 것보다
바르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다.(110)


선은 서둘러 행하고
악에서 마음을 멀리하라.
선을 행하는데 느슨할 때
그 마음은 벌써 악을 즐기고 있다.(116)


악을 저질렀다면
다시는 그것을 되풀이하지 말라.
악의 누적은 괴로움을 가져 올 뿐이니
악 속에서 즐거워하지 말라.(117)


선행을 하였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
선을 하겠다는 열망을 일으키라.
행복은 선의 누적의 결과이다.(118)


먼저 바른 행동으로 자신을 세운 후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
이런 지혜로운 이는 비난으로 괴로워하지 않는다.(158)


자기 자신은 진정 자기의 주인이다.
어떤 주인이 따로 있겠는가.
자기 자신을 잘 다루는 사람은
얻기 어려운 의지처를 얻는다.(160)

금화가 소나기처럼 쏟아져도
인간의 욕망은 만족시킬 수 없다.
감각적 쾌락은 짧은 달콤함에 많은 고통이 따른다.(186)


이것을 아는 지혜로운 이는
천상의 쾌락조차 즐거워하지 않는다.
온전히 깨달은 분의 제자는 
갈애의 소멸을 기뻐한다.(187)


배고픔은 가장 큰 병이며
이 몸은 가장 큰 괴로움이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알 때
최상의 행복, 열반에 이른다.(203)


건강은 가장 큰 이익이며
만족은 가장 큰 재산이다.
신뢰는 가장 친한 친척이며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204)


어리석은 이와 함께 길을 가는 사람은 
오랜세월 괴로움이 따른다.
어리석은 이를 가까이 하는 것은
원수를 가까이 하는 것처럼 괴롭다.
지혜로운 이를 가까이 하는 것은 
친척의 모임처럼 행복하다.(207)


그러므로 마치 달이 별의 궤도를 따르듯
지성을 갖추고, 지혜롭고, 두루 배우고, 성실하고, 훌륭한
지혜와 덕성을 갖춘 이와 가까이 하라.(208)


좋아하는 사람도 두지 말라
싫어 하는 사람과 두지말라.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함도 괴로움이요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또한 괴로움이다.(210)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은 괴로움이므로
사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사랑도 미움도 없는 사람은 걸릴 것이 없다. (211)


사랑에서 슬픔이 생기고
사랑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에서 온전히 벗어난 사람은
슬픔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으랴.(212)


숙련된 마부가 달리는 마차를 고삐로 제어하듯
성내는 마음을 자제할 줄 아는 사람을
나는 진짜 마부라고 부른다.
다른 사람은 다만 고삐만 잡고 있다.(222)


사람들은 말 없이 조용히 앉아있어도 비난한다.
너무 많이 말해도 비난한다.
말을 조금해도 역시 비난한다. 오 아뚤라여,
이것은 지금만 있는 이야기가가 아니고 예로부터 전해오는 이야기이다.
이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227)
비난만을 받는 사람도 없으며, 칭찬만을 받는 사람도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228)

독경하지 않으면 경전이 녹슬고
계속적인 손질이 없으면 집이 녹슬고
게으르면 아름다움이 녹슬고
태만하면 깨어있는 마음이 녹슨다.(241)


남의 잘못은 보기 쉬워도 자기 잘못은 보기 어렵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겨를 까부르듯이 흩어버리고
자신의 잘못은 능란한 들새 사냥꾼이 
변장하여 자신을 숨기듯, 그렇게 숨긴다.(252)


전쟁터에서 코끼리가 화살을 맞고도 견디는 것처럼
나도 온갖 욕설을 참고 견디리라.
참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련되지 않았다.
욕설을 참아내는 데 잘 단련된 사람은
사람 가운데 으듬이다.(320, 321)


행동이 바르고, 지혜롭고, 그대에게 적합한
분별있는 친구를 만났거든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기쁘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와 함께 가라.(328)


행동이 바르고, 지혜롭고, 그대에게 적합한
분별있는 친구를 만나지 못하였다면
정복한 나라를 버리고 떠나는 왕처럼
숲에 사는 코끼리처럼 그렇게 혼자서 가라.(329)


눈을 절제함은 훌륭하며, 귀를 절제함은 훌륭하며,
코을 절제함은 훌륭하며, 혀를 절제함은 훌륭하며,
행위를 절제함은 훌륭하며, 말을 절제함은 훌륭하며,
마음을 절제함은 훌륭하며, 모든 것을 절제함은 훌륭하다. 
모든 것을 절제하는 수행자는 슬픔에서 벗어난다.(360, 361)

감각기관을 절제하고, 만족할 줄 알고, 계율에 따라 절제하고,
청정한 삶을 사는 훌륭하고 열성적인 친구와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로운
수행자가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이다.(375)



(일아스님의‘한권으로 읽는 빠알리경전’에서)

